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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09. 26.(월) 담당부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과장 학예연구실장 김유식(054-740-7530) 담 당 자 학예연구사 오세은(054-740-7539)

문명의 십자로, 아프가니스탄의 찬란한 고대 문화를 만나다.
-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개최 -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를 9월 27
일부터 11월 27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아프가니스

탄박물관의 소장품 223건을 중심으로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

하는 전시이다.   

  이란 고원 동북단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등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다. 지형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은 서쪽의 유럽, 동쪽의 중국, 남쪽의 인도를 연

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

가 상호 융합하여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문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페 푸롤(Tepe Fullol), 아이 하눔

(Ai Khanum), 틸리야 테페(Tillya Tepe), 베그람(Begram) 등 네 곳의 유적지를 시

기별 흐름에 따라 소개한다.

  1부에서는 기원전 2천년 경 청동기시대 유적인 테페 푸롤을 소개한다. 해발고

도 3천 미터가 넘는 험준한 산에 둘러싸인 이 지역은 비옥한 경작지이자, 청금

석의 주요 교역지로 큰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1966년 지역민이 우연히 발견한

금은기로 유적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상당량이 소실되어 출토지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현재 출토된 황금잔의 기하학 무늬와 동물의 표현 등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과의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군주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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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아이 하눔 유적을 소개한다. 옥수스 강(오늘날 아무다리야 강) 유역에 위

치한 이 도시 유적에서는 신전, 궁전, 경기장, 도서관, 반원형 극장 등 그리스 도

시의 전형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자나 신화의 내용도 고스란히 발견

되었다. 인도에서 난 상아로 만든 전래품도 발견되어 이 지역의 국제성을 보여

준다. 건축에서는 페르시아적 요소가 사용되는 등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를 혼합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황금의 언덕’이란 뜻의 틸리야 테페 유적과 황금 문화유산인 그

발굴품을 소개한다. 1978년 소련의 고고학자 빅토르 사리아니디(Viktor Sarianidi)
의 발굴로 세상에 드러난 이 유적은 당시 이집트의 투탕카멘 발견에 버금가는

중요한 성과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틸리야

테페 유적에서는 왕으로 생각되는 남성 무덤을 가운데에 두고 주위를 둘러싼 5
명의 여성 무덤에서는 화려한 금관을 비롯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금제 장식들이

발굴되었다. 기원후 1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박트리아의 황금’이라 불

리는 화려한 금제 부장품들은 당시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유목민들의

광범위한 교역 활동을 보여준다. 이들의 국제적이고 다양한 문화에는 그리스, 로
마, 중국, 인도, 스키타이-시베리아 등 매우 폭 넓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

다. 특히 6호 무덤에서 여성이 쓴 채로 출토된 금관은 일찍이 신라 금관의 기원

연구 등에서 큰 관심을 받아 온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받는 전시품이

다.   

  4부에서는 쿠샨 왕조의 여름 수도로 번영했던 베그람 유적을 소개한다. 베그

람은 7세기 중국의 승려 현장이 기록한 ‘카피시국’의 도읍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궁전터에서 많은 양의 유리기, 청동기, 석고, 칠기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출토되었는데, 각각 인도, 로마, 그리스, 이집트, 중국

등의 영향을 보여준다. 실크로드와 해상무역으로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에서 활

발했던 동서 문물 교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 마지막 공간에는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지부와의 협조로 특별

사진전 “아프가니스탄의 자부심<TheAfghanistan we are proud of>”의 출품작

을 소개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공간을 마

련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보물을 소개하는 이 전시는 2006년 파리의 기메박물관을 시작

으로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런던의 영국박물관, 
일본 도쿄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금까지 12개국을 순회하며 19개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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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회전이 개최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2016.7.5.~9.4.전시)에
이어 20번째 개최 기관이다.   

  파란 많은 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들

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은 오늘날 폐허의 잔해 속에서도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

입구에 걸려 있는 문구(“그 문화가 살아 있어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와
함께 전시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9월 27일에서 11
월 27일까지 휴관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ㅇ 일시/장소: 2016.9.27.(화)~2016.11.27.(일)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ㅇ 전시품: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 소장 틸리야테페 유적 출토 금관 등 223건 1404점
ㅇ 주 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

ㅇ 후 원: 경주시, 경주박물관회

ㅇ 협 조: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지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세은(☎ 054-740-75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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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벨레 여신이 있는 둥근 판>
기원전 3세기, 은, 금, 도금, 아이 하눔  사원 
출토

<헤르메스 기둥>
기원전 2세기, 석재, 아이 하눔 경기장 출토

<기하학 무늬 잔>
기원전 2200년-기원전 1900년 경, 금, 테페 
푸롤 출토

붙임 1: 전시품 사진

<테페 푸롤>  

<아이 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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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물 무늬 드리개>
1세기, 금, 틸리야 테페 2호묘 출토

<금관>
1세기, 금, 틸리야 테페 6호묘 출토

<금제 손잡이가 있는 단검>
1세기, 금, 터키석, 틸리야 테페 4호묘 출토

<옷깃 꾸미개>
1세기, 금, 터키석, 틸리야 테페 5호묘 출토

<틸리야 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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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라 위에 서 있는 여신>
1세기, 상아, 베그람 10호방 출토 <유리병>

1세기, 유리, 베그람 10호방 출토

<베그람>


